
추억의 오락실 게임 부활… 모바일 게임으로 컴백을 알리다 

"국내 게임 시장서 소리없이 퍼지는 레트로 열풍" 
-청장년층 겨냥한 추억의 오락실 게임 연이어 출시… 

- 하반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레트로 게임의 부활 기대돼

- 단순 팬심보다 눈 높아진 현대 게이머의 마음을 사로잡을 IP 주목할 필요 있어

노원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변재준씨(30세.남)는 최근 조카와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다운 받던 중 자신이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즐기던 오락실 게임을 발견했다. 보통은 하교길에 친구들과 함께 즐겼지만 어떤 

날에는 등교길에도 지각을 감수해 가며 즐기던 게임을 보자 잠시 향수에 빠졌다. 변재준씨는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 어린 시절에는 주머니에 동전만 들어있으면 무작정 오락실로 향한 적이 있다”며 

“조카와 함께 게임을 하다 보니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삼촌이 즐겼던 게임을 

아이도 즐기니 흥미로운 거 같다”고 말했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 ‘슈퍼 마리오’ , ‘버추어 파이터’ , ‘철권’ … 이들의 공통점은? 어릴 적 소위 

오락실을 주름잡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게임명이다. 오락실에서나 즐길 수 있던 

추억의 게임들이 최근 다시 부활하고 있다. 고전 격투게임 IP부터 각종 게임기들이 출시하면서 옛 이용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청장년층 겨냥한 추억의 오락실 게임 OPEN과 더불어 각종 대회 열려

올해 국내 게임 업계에 대전 격투 게임과 아케이드게임(1980~1990년대 오락실에서 동전을 넣고 하던 게임) 

같은 레트로(복고) 열풍이 거세다.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기인 1980~199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전 

게임들이 최근 모바일로 출시하면서 청장년층들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프리카TV는 최근 

‘고인물 게임 대전 시즌6’를 개최하여, 지금의 7080세대의 최고의 유흥거리였던 오락실 게임을 통해 오락실 

게임을 즐기던 이용자들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2018년부터 진행한 이 

대회는 시즌 1부터 시즌5까지 누적 시청자수만 약 50만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번 시즌6 대회에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2002’를 비롯해 ‘슈퍼 스트리트파이터2: 터보’ 등 총 4개 종목이 진행 예정이다.

하반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레트로 게임의 부활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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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트로 게임기들도 여러 제조사를 통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오는 가을 즈음에는 격투게임 명가 SNK

로부터 허가되어 제작, 글로벌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신규 게임기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프로(이하 

아케이드스틱)’가 출시 예정이다. 어릴 적 소위 돈 좀 있다하는 집안에 한 대씩 설치돼 있던 네오지오 

게임기는 지난해 SNK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가정용 레트로 게임기 ‘네오지오 미니’를 

출시했고 전세계 청장년층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과 인기를 이었다.

  

새로 출시될 아케이드스틱은 네오지오 CD의 컨트롤러를 모티브로 만든 게임기로 SNK의 대표 대전격투 

게임인 킹오브파이터즈부터 사무라이스피리츠, 아랑전설, 월화의검사, 월드히어로즈, 용호의 권 등 SNK의 

대표적 게임이 수록돼 있다. 또한 아케이드스틱프로에 네오지오미니의 패드를 연결하면 2인이 함께 대전할 수 

있어 이제는 어릴 적 내 나이로 자란 자녀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세가 퍼블리싱 코리아도 최근 세가를 대표하는 게임기 ‘메가드라이브 미니’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1990

년대 삼성 전자가 ‘슈퍼 알라딘 보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했던 메가드라이브는 이번에 20년만의 신작 게임 

'다리우스'와 '테트리스'를 포함하여 게임유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단순 팬심보다 눈 높아진 현대 게이머의 마음을 사로잡을 IP는 앞으로 주목받을 것

게임계의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1980~90년대를 추억하는 게이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또한 

게임 업계의 레트로 열풍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렸을 때는 단순히 50원 100원만 있으면 

게임을 즐기던 좋은 추억들이 이제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른 이들과 손바닥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추억의 오락실 게임들을 즐기던 이들은 현재 게임업계의 주요 소비층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의 눈 높이에 맞춘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야 말로 국내 게임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게임IP(지식 재산권)를 보유한 회사들의 움직임들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락실 

게임의 名家로 알려진 SNK는 지난 5월 7일 국내 증시에 상장하며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IP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SNK 인터랙티브 홍보팀 관계자는”추억의 오락실 게임의 IP는 게임산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으며 세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팬 층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IP들과 캐릭터 

라이선스 관련해서도 한국을 넘어 범 아시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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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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